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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섬 쌀, 캐나다 수출길 올랐다

- 9일,‘강화섬 쌀’20톤 수출 상차행사 열려 … 내년에도 40톤 수출예정 -

- 강화섬 쌀 해외판로 확대로 농가 수입 증대 기대 - 

인천시 대표 브랜드 쌀인 ‘강화섬 쌀’이 캐나다 수출길에 올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9일(금) 강화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

법인(RPC) 광장에서 ‘강화섬 쌀’ 20톤의 상차 행사를 개최하고 첫 

해외 수출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길에 오르는 쌀 20톤은 

오는 12일 부산항을 통해 캐나다로 수출 예정이다.

‘강화섬 쌀’은 공해유발업소가 없는 청정지역 강화도의 풍부한 일

조량과 해풍을 맞으며 미생물, 마그네슘이 풍부한 논에서 자라 국내에

서도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쌀이다. 

캐나다 동부지역의 대형마트 6개소를 통해 한인사회에 판매될 예정이

며, 내년에는 2회에 거쳐 40톤을 추가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 수출은 지난 10월 인천시, 강화군, 캐나다 밴쿠버 유통물류 업체

인 갤러리아(Galleria) KFT간 인천지역 농산물(강화섬 쌀) 캐나다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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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로 이뤄낸 성과다. 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신규 수출시장 

개척으로 농가의 시름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윤 RPC 대표는 “농업인과 농협이 서로 협력해 고품질 강화섬 쌀

의 생산·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많은 분의 노력으로 인천에서는 처음

으로 캐나다에 강화섬 쌀을 수출하게 돼 기쁘고, 현지에서 좋은 반응

이 있기를 바란다”며 “인천 강화섬 쌀의 국내 판로확대는 물론 캐

나다를 시작으로 해외 여러나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

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을 만나 인천지역 농가 등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수출물류비 

지원범위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 그외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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